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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개요

시어머님이 하시던 가게를 물려받음, 시부모님 고향이름을 따서 금산식당 상호 붙임, 

사시사철 잡히는 밴댕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마음가짐, 늘 반찬으로 내놓는 황게

로 만든 간장게장, 대물림가게, 손님이 마지막 병석에서 찾는 밴댕이무침

주요 색인어

밴댕이, 이어가게, 금산, 생선, 사시사철, 재료, 채소, 고춧가루, 참기름, 방앗간, 

초심, 사훈, 처음처럼, 대물림가게, 경진대회, 우수상, 노력, 간장게장, 황게, 금게, 

양념, 향토음식점, 코로나, 포장, 백년가게, 단골손님, 건강, 병석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고향, 식당 운영

-

▷기록기획안

▷구술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기록검수확인서

▷녹취문

- 동인천이 고향, 현재는 중구에 거주

- 시어머님, 큰 동서, 시누이가 밴댕이 식당을 했고, 96년부터 시작

하였음.

- 시부모님 고향이 이북 금산이여서 ‘금산식당’이라는 상호를 붙

임

2. 재료

-

- 밴댕이는 사시사철 잡힘.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미리 자연

해동을 하고 있음

- 채소는 시장에 가서 구입하고, 고춧가루나 참기름은 방앗간에서 

구입

3. 사훈

-
- ‘처음처럼’이라는 현판을 보며 초심을 잃지 말자는 생각을 함

- 미추홀구 음식 경진대회 1회 때 우수상을 받음

- 음식을 만들 때 손 끝에 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염두에 두고 함

4. 반찬

-

- 손님들이 좋아하고 생각나서 오시기 때문에 황게로 만든 간장게장

을 늘 반찬으로 내놓음

- 비린 맛을 잡기 위해 특별한 양념을 함, 수시로 환기하며 청결에 

신경을 많이 씀



5. 차별성

-
- 대물림 가게라는 점

- 다른 음식점과는 밴댕이를 씻는 것부터 그 후 관리에서 차이가 있

다고 생각

6.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
- 큰 타격은 없지만 매출에 차이가 있음

- 손님들이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시도록 그저 묵묵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

7. 마무리

-

- 옛날엔 값이 싸면서 양이 많은 걸 좋아하는 손님이 많았지만 요즘

은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맛을 개인적으로 조절해달라는 손님

이 있음

- 손님 중 마지막 병석에서 먹고 싶은 음식으로 말씀해주셔서 갖다 

드린 적이 있음


